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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후핵연료, 두려워 마세요

핵연료

건전지 1개 크기

우리나라 전체 원전 
운영기간 종료시 
까지 발생하는 

사용후핵연료 총량

약 50,000톤 

4인 가구52개월
사용가능 전기

사용후핵연료 방사능

수조에 보관된 사용후 핵연료 방사능은
초기 5년동안 급격히 떨어집니다. 이후
보다 더  안전한 건식 저장이 가능해 집니다.

이 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을 찾기 위해 각국에서 연구 중입니다.

사용후핵연료에는 우라늄 핵분열 등으로 

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이 5% 들어있고,

이 5%의 방사성 물질만 분리해서 처리 할

수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의

양이 1/20으로 줄어들고 관리 기간도 300년 

이하로 줄어듭니다.

5% 
방사성물질    
이 5%만 분리해서 처분하면 
폐기물양이 1/20로 감소

사용후핵연료 발생량

축구장 2-3 크기

사용후핵연료는 생산하는
전력대비 발생량이 매우 적습니다.

vs원자력 발전

1만5천톤 
화력발전

2억4천만톤 

석탄재로 되지 않은 
나머지 9억 6천 만톤은 

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에 배출

<방사선과 발열량의 변화>

스위스의 건식 저장시설

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

월성 저장시설과 전국 주요 지역 방사선 양 비교

0.093 μSv/h
저장시설 주변
(월성원전폐기물저장고)

부산 해운대 서울
0.092 μSv/h 0.119 ~ 0.164 μSv/h

출처 : http://nonukesnews.kr/194  ※ 출처 :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 자료 (’19년 5월 7일 13시35분)

사용후핵연료
처리·처분 기술 현황

커다란 수조에 보관
방사선 유출  無

5년 후 발열량
건식저장가능

다리미1-2개 수준

열과 방사선 
1 

100 
1 

1,000 

1년 후 10년 후

1만 6천 배
폐기물이 발생

동일 전력 생산 기준

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지하 영구
처분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. 
핀란드에서는 지하 영구처분시설을 
건설중입니다.

95% 
원자로에 들어갔던
물질 그대로


